
       

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42동 504호  

TEL: (02)3285-7860  FAX: (02)3285-7866   

 

셀리드, 글로벌 수준의 ‘세포유전자치료제 GMP센터’ 착공 
 

셀리드가 상업용 완제품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.  

 

 

셀리드( Kosdaq 299660)는 27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글로벌 수준의 ‘세포유전자치료제 GMP센터’ 

착공식을 거행했다. 

세포유전자치료제 GMP센터는 총면적 1,816㎡규모로, 총 100억원이 투입돼 연간 1,000 lot의    

세포유전자치료제 생산이 가능하며, 올해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. 

보도자료 
회 사 명 : 주식회사 셀리드( Kosdaq 299660) 

문 의 처 : IR/재무팀장 김민수(02-3285-7860) 

E - mail  :  mskim@cellid.co.kr 

참    조 : 이 자료는 2020년 04월 27일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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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써 셀리드는 상업용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, 

글로벌 세포유전자치료제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. 

 

강창율 셀리드 대표이사는 착공식 기념사에서 “금년 내 GMP센터 착공과 동시에 세포치료제 

생산설비를 도입하고, 순차적으로 자체적인 원료바이러스생산시설도 이곳에서 건설함으로써, 우리는 

글로벌 수준의 항암면역치료백신 생산의 전초기지를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” 라고 말했다. 또한, 

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자체 생산함에 따라 연구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고, 그에 따라 기업가치도 

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 

 

셀리드는 항암면역기능 활성화 치료백신 기술인 셀리백스(CeliVax) 플랫폼을 보유한 면역치료백신 

전문기업으로, 현재 자궁경부암을 대상으로 BVAC-C의 단독 또는 다른 치료방법과 병용투여하는 

임상2a상 개발을 진행하는 등 5개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. 

 

한편, 오늘 착공식에는 강창율 대표이사와 셀리드 임직원을 비롯해 개념설계업체 바이오서포트와 

시공사 대방설비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. 

 

 


